
데이터로 읽는 	
산업보건 이슈 

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35%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·부상

을 경험했고 50% 이상은 10년 이내 이를 경험했다. 아픈 노동자 중 약 

30%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, 그 이유로 직장 분위

기와 소득 상실 우려 그리고 실직·폐업 걱정 등을 꼽았다. 한편 상병 발생 

시 필요한 제도로 치료비 지원 확대, 질병휴가, 상실된 소득 지원 등을 원
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상병제도,  

노동자의 쉼과  

소득 보장

1년 이내

35%

3년 이내

36.9%

5년 이내

44.7%

10년 이내

51.9%

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	

상병 경험 

상병 발생 시 걱정은? 

치료 비용 74.8%

간병 67.3%

실직·폐업 65%

67.7%치료 기간 소득 감소

가사 59.8%

노동자가 원하는 상병제도

치료비 지원 확대

79.5%

고용유지 지원

76.6%

대체인력

72.1%
상실된 소득 지원

77.5%

질병휴가

78.7%

출처 : 보건복지부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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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는 보다 나은 삶을 보장

받길 원한다.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가 가장 원하는  

정책은 산재보험체계다. 그동안 전속성 문제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

못했던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개정

안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. 

안전과 건강 지키는 

정책 울타리

플랫폼·프리랜서가 원하는 정책은?(단위 : %)

출처 :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, 2021

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체계

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시스템 마련

노동자 쉼터 증설 및 신설

공공시설물(화장실, 휴게실 등) 증설

보험·보상 교육 / 노동자 안전·건강관리 위한  
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 조직 필요

실용적인 안전교육

노동조합, 협회 등 단체 결성 및 가입

80.9

75.9

75.3

74.8

68.7

68.4

65.7

산재보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는 정형 노동

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환경이 불안정하고 건강권이 취약한 상태다. 

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택배, 퀵, 음식배달, 가사서비스 

등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864명을 대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

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그 결과 전신 피로와 근골격계질환에 속하는 어깨, 

목, 팔, 손목 등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많았다. 

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

건강 사각지대 

플랫폼·프리랜서가 인지하는 건강상 문제는?(단위 : %) 

출처 :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, 2021

택배 가사서비스

84.2

어깨, 목, 팔, 손목 등

71.7

엉덩이, 다리, 무릎 등

42.5

전신 피로

전신 피로

62.8

어깨, 목, 팔, 손목 등

46.7

엉덩이, 다리, 무릎 등

45.3

음식배달

어깨, 목, 팔, 손목 등

47.9

33.9

엉덩이, 다리, 무릎 등

42.1

전신 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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